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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감과 열등감

나    운   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너무 태운 것은 흑인이고, 설익은 것은 백인이요 알맞게 구운 것이 황인종이

다.」라는 농담을 가끔 듣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일면 생각해 보면 백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나는 작년과 재작년에 재일교포 학생들을 위한 하계학교의 강의를 맡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통역을 내세워서 

우리말로 강의를 했다. 물론 나도 일본말로 강의를 하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일교포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

데 그들에게 일본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내 자존심을 꺾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음악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그보다도 한국의 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 주고 싶었다. 통역을 내세워서 한 나의 강의가 그들에

게 비록 적지 않은 불편을 주었을지 모르나  「모국에 갔더니 한국말로 강의하는 선생이 꼭 한 사람 있더라」고 하

는 이야기가 퍼진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과 위안을 받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퀴리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즉 그는 깊은 밤에 이불 속에서 그의 자녀에게 몰래몰래 폴

란드 말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 인도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반드시 그들의 옷을 입고 

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자기 나라 식대로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인도 사람이야

말로 민족적인 긍지를 가진 우수한 민족의 하나로서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내가 재일교포 학생들에게 통역을 

내세워서까지 우리말로 강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즉  「당신들은 혹시 우리 모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 학생들에 대해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물론 우월감과 열등감은 정반대의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

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듯하며 한편 같은 동양 사람 가운데서도 우

리는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나 않을까? 혹은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된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지 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항상 앞장서는 버릇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시기, 질투야말로 열등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면 도리어 시기, 질투를 받는 데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게도 된다. 그러나 남에게서 시기, 질투를 받는 데서 오

는 우월감이건 또는 남을 시기, 질투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건 아예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자. 그보다도 우리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어디쯤 도달해 있는가?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가 연구하는 과제가 비단 국내의 학계에 기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겠다는 긍지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 항상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학생들

에게도 심어 주고 싶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에 대한 농담을 들을 때마다 혹은 재일교포 학생을 만날 때마다 나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란 이 두 말이 항상 생각나면서—오직 확신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야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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